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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아모레퍼시픽 신사옥의 조경은 준공 이후 다양한 수상 실적을 보유한다. 본 연구는 이 환경의 기획, 계획, 설계, 시

공상의 매커니즘을 근거이론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 시도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기업의 모태였던 

대상지를 대하는 클라이언트의 장소애착은 ‘건축과 조경이 통합적으로 기안’된 국제지명 현상설계를 추진케 한 원

동력이었다. 이후 공모 당선안의 실제적 구현을 위한 상세설계 단계에서 역량 있는 로컬 설계사와 시공사를 선정하

면서 제 분야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촉진하였다. 협의체 

운영방식은 시뮬레이션과 실물 모형의 제작, 그리고 의견 공유 후 상세도를 작성하는 방식을 반복하였으며, 이때 

조경 디자인감리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통합적 기획과 조경디자인 감리를 통한 ‘설계 시공의 정합

성 확립’은 오늘날의 분업화된 실무 현실에서 장인정신의 배양과 조경 코디네이터와 양성을 위해 요청되는 조건이

라 할 수 있는바, 관련 후속 연구의 축적과 제도의 보완을 기대한다.

주제어: 통합적 설계, 설계 시공의 정합성, 조경 디자인감리, 현장감

ABSTRACT

The landscaping of Amore-Pacific's new building has received various awards since its construction.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mechanisms of planning, design, and construction of this project through the 

ground theor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client's place attachment of the sites, 

which was the company’s parent, was the driving force for an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on in which 

architecture and landscaping were integrated. After that, in the detailed design stage for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the contest-winning plan, competent local designers and contractors were selected, and a 

consultative body was operated to engage in various opinions and promote rational decision-making. As for 

consultative body’s operation method, simulation, physical model production, and detailed drawings were 

created after sharing opinions, and landscape design supervision played a major role. Establishing consistency 

in design and construction through integrated planning and landscape design supervision is required to 

cultivate craftsmanship and foster landscape coordinators in today's industrialized practice. The accumulation 

of related follow-up studies and supplementation of the system is anticipated.

Keywords: Integrated Design, Consistency in Design and Construction, Landscape Design Supervision, 

Sense of Realism

1. 서론 

학문과 제도의 도입 이후 괄목할 만하게 성장한 한국의 조경에 있어 분야 발전을 위한 다양한 문제의 제기가 존

재한다. 이들 중 조경은 현장에의 실천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설계 시공 간의 정합성’ 확보 관련 이슈’1)가 무엇

보다 주목된다. 또한 실제의 조경 현장은 다른 분야와 복합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관련분야와의 의사소통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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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관련분야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토대로, 설계와 시공 간의 부정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본 연구는 한국조경 50주년을 맞은 2022년, 현대 한국조경을 대표하는 작품 중 민간부문 1위로 선정된 아모레

퍼시픽 신사옥(Landscape Architecture Korea, 2021. 12)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내용으로는 건축과 조경 분야에서 

다수의 상을 획득2)한 아모레퍼시픽 신사옥의 환경 중 특별히 조경의 구현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 과정상에

서 발견되는 함의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제까지 본 대상 환경을 다룬 연구는 다음과 같다. Kim et al.(2020)은 텍스

트 마이닝(text minning)기법을 활용하여 기업의 사옥이라는 사적 공간을 방문하는 동기를 규명하고자 하였는바, 이

때 공공성의 인식이 큰 역할을 담당했으며, 이 부분에서 조경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점을 밝혔다. 반면 기계설비 분

야의 연구인 Choi et al.(2018)은 신사옥의 에너지 절약시스템 설계기법을 소개하며, 그 절감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

가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상기한 선행연구와 달리 민간사옥인 아모레 퍼시픽 신사옥 조경의 구현과정을 근거이론(ground 

theory)이라는 해석기법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조경 실무와 제도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본 연구의 방

법론이 되는 근거이론은 사회과학연구로부터 대두되었으나, 조경설계와 시공이 현실로 구현될 수 있었던 매커니즘

을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활용되어왔다. 즉 광교호수공원을 대상으로 한 Hong and Park(2016), 경의선숲길공원의 

연남동 구간을 대상으로 한 Kim and Hong(2019)의 연구 등이 그것이다. 이들 연구는 대상환경의 구현과정에 깊

이 참여했던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들을 대상으로 정성적 심층면담을 시행함으로써 당해 환경조성의 개입했던 매

커니즘을 귀납적으로 조명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반면, 공공환경을 다루었던 위의 연구들과 달리 민간부문을 대상

으로 하는 본 연구는 또 다른 측면의 연구성과를 드러낼 것이다. 

2. 연구 대상환경과 연구방법론

2.1 연구대상지의 개요와 건축환경

아모레퍼시픽 신사옥은 한강로에 면해 용산 미군기지 입구와 근접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일대의 대

지면적 14,525.7㎡에 조성된 환경이다. 건축물은 지하 7층에서 지상 22층, 건축면적 8,704.89㎡, 연면적 189,260.05㎡

의 규모를 갖는다. 국제지명설계 공모과정3)을 거쳐 2010년 7월에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David Chipperfield 

Architects, 이후 DCA로 표기)를 주 설계자로 진행하였으며, 국내의 로컬 설계 파트너로는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가 

건축 부문을, 조경설계 서안(주)이 조경설계를 담당하였고, 시공은 현대건설(주)이, 감리는 ㈜건원엔지니어링이 참여하

였다. 공모 당선작 선정 이후 4년여의 세부설계와 검토 과정을 거쳐 2014년 9월 착공하여 3년 2개월 만인 2017년 

11월에 완공되었다. 

준공된 건물 외관은 21,511개의 흰색 알루미늄 핀을 불규칙하게 세로로 세워 놓아 커다란 사각 박스(box)처럼 

보이나, 설계자는 이를 한국의 고전미를 품은 달항아리를 재해석한 것으로 설명한다4). 건축물 매스(mass) 내부에는 

Ryu(2019. 6)이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열린 공간으로 주목하였고, Yoo(2018)가 한옥의 마당을 3차원의 오피스에 

도입하였다고 이해한 큰 중정 세 곳이 설정되어 있다. 이는 자연을 건축 내부로 끌어들이기 위해 대교목도 생육 가

능한 4m 깊이의 토심을 확보한 환경이다. 용도 측면에서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일반인들의 이용이 상시 가

능한 판매점, 카페, 도서관, 미술관을 아트리움 내부에 도입하여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와 공공성 제고를 위한 설

계자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5)(Figure 1 참조).

a: plan b: section

Figure 1. AmorePacific new HQ_plan view & cross-sectional view(Lee and Ba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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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사옥의 조경환경

신사옥의 조경 공간은 전술한 건축 내부 중정(5층, 11층, 17층)과 부지 내 건축물 외부, 그리고 기부채납이 이루

어진 지상부 가로공원 영역 등으로 구분되는바, 이들 조성상황을 공간별로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건물 내부 모든 

중정의 천장은 막혀 있지만 4면 중 좌우는 열려 있어 빛, 바람, 비가 통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들 3개소 중 가로 

37m, 세로 64m, 높이 27m로 가장 규모가 큰 5층 중정에는 남산의 스카이라인을 모티브로 한 완만한 마운딩 4개

소가 있다. 건축선이 가지는 엄격한 질서와 대조되는 이 자유곡선형 녹지에는 다간형 청단풍(R15~40) 31주와 음지

에 강한 줄사철이 하부식생으로 도입되어 있다. 반면 5층 중정 가운데에는 가로, 세로 각각 25m, 깊이 8cm의 수경

시설인 투영지(mirror pond)가 도입되었다. 이 결과, 1층 로비 천장 상부의 움직이는 물이 유리를 통과하면서 햇볕

을 끌어들이며, 같은 층 식당, 카페, 피트니스 센터의 기능을 보조한다. 11층도 5층과 유사하게 다간형 청단풍이 식

재되었고 17층 역시 멀리 보이는 남산의 지형을 끌어들인 마운딩을 형성하면서 키 낮은 관목류로서 진달래, 나나스

덜꿩나무, 백당나무, 병아리꽃나무 등을 도입하였다. 

한편 지상의 본사 건물 주변과 기부채납시설인 가로공원은 사람들의 접근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볼륨감’과 통

합된 ‘단순미’를 발휘하도록 수고 10m 내외의 튤립나무 숲이 도입되고 있다. 외부공간의 포장재로는 오밀조밀한 직

사각형의 소포석이 모자이크 형태로 마감되었고, 녹지 가장자리의 노출콘크리트 연식 벤치는 건물과 연속되고 있다.

2.3 연구방법론과 해석의 틀 

본 연구가 활용하는 근거이론은 질적 연구방법론의 한 유형이다. 1920년대부터 주로 사회현상 연구에 사용되다

가 논리실증주의에 의해 쇠퇴기를 맞기도 했던 질적 연구방법론은 1960년대에 사회학자들에 의해서 새롭게 부활하

였으며, 이 기간에 근거이론도 시작되었다. 국내에는 1987년 대한간호학회를 통해 이 방법론이 소개된 이후, 다양

한 분야의 연구에서 적용되어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왔으며, 주요 질적 연구방법론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Choe, 

2005).

현장 중심적 연구의 성격을 갖는 근거이론은 특정한 현상 속에 내포된 자료를 수집하고 태도나 행동상황 등을 

심층 조사하고 귀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제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연구방법론이다(Stern, 1980; Kim, 

2013). 근거이론의 특장점으로는 특정한 상황에 대한 직관과 이해를 통해 인간의 행위, 상호작용과 이에 대한 의미

를 통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근거이론에서 자료의 분석은 코딩(coding), 개념화(concept), 분해 및 조합(categories)

의 과정을 통해 이론화(Strauss and Cobin, 1998)하며, 정보의 범주를 만드는 코딩과정의 세부는 개방 코딩(open 

coding), 범주들을 연결시키는 축 코딩(axial coding), 범주 간의 관계들을 정리하고 이론을 구성하는 선택 코딩

(selective coding)으로 구분된다(Im, 2019). 본 연구 관련 문헌자료와 인터뷰 내용을 중심어 위주로 정리하는 개방 

코딩과 이들 정보를 범주화하면서 관계를 분석하는 축 코딩을 거쳐,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Figure 2 참조).

이 중 근거이론의 주요 분석의 틀로 기능하는 축 코딩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s)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사건이나 사고’를, 맥락적 조건(context conditions)은 ‘상황을 만들어

내기 위해 시공간에서 차원적으로 교차하는 조건들의 특수한 조합’을 말한다. 반면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s)은 ‘인과적 조건이 현상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거나 바꾸는 조건’을 지칭하며, 현(phenomenon)은 ‘현재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일컫는 각각의 용어이다. 또한 전략과 상호작용(actions 

Figure 2. Grounded theory paradigm analysis process(author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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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nteractional strategies)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상황이나 문제, 쟁점 등을 다루는 방식’이고, 결과(consequences)

는 ‘전략적 행동이나 상호작용에 의한 산물로서, 행동이나 상호작용에 의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답’을 보

여준다(Strauss and Corbin, 1990; Kim, 2014).

본 연구는 관련 문헌조사와 별개로, 신사옥 구현과정에 깊숙이 참여했던 발주처의 건축과 조경 분야 전문가, 조

경설계사의 담당자, 조경디자인 감리자 총 4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의 진행방법은 사전 

질문지6)를 메일로 배포하고 2022년 7월 11일부터 7월 29일 기한 중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1시간 반 내외의 인

터뷰를 시행하면서 동의를 구해 녹취하고 이후 문서화하여 분석하였다(Table 1 참조).

3. 결과 및 고찰 

문서화한 인터뷰 내용에서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들 정보를 범주화하고 그 관계망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으며, 범주 간 연관성을 Figure 3의 다이어그램으로 작성하였다. 축 코딩의 결과인 범주별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Interviewee Date Affiliation Working experience Responsible work

A July 29th Client (landscape field) 38 years Construction quality control

B July 11th Client (building field) 12 years Landscape business contact

C July 21th landscape architect 25 years
Construction drawing preparation, 

determination

D July 14th Landscape design supervision 26 years Construction quality control

Table 1. Overview of the in-depth interview

Paradigm Category Subcategories The main concept

1. Causal conditions

1. Client's place attachment
A birthplace The environment from the time it was founded

A place of preparation for a new leap Long-term preparation and bold investment

2. Public orientation of the company 

and its clients

The founding spirit of the predecessor Contribution to mankind

The current owner's willingness 

to contribute to society

Public-considerate work environment reflecting 

ESG management

2. Context conditions
1. Development conditions in Yongsan 

area mature

Changes in the surrounding urban 

environment

Progress of Yongsan(national) park development 

and surrounding readjustment plan

An outpouring of regional development 

needs

An atmosphere of encouragement of regional 

development by the private sector 

Designation of special design area 
Preparation of internal plan in connection with 

reorganization of district unit plan

3. Phenomenon

1. Promoting the invited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Adequate preparation
Preliminary investigation and contact with 

intentional companies, and local invitation

Winning the total design award Integrated design of architecture and landscape

2. Confidence in the election plan

The adoption of a design-construction 

package
Respect designer's design opinion

Establishment of a consultative body of 

professional engineers
Respecting material and design principles

3. Pre-selection and joining of 

construction contractors

Design-space communication 

and exchange instruments
User user priority principle

4. One team with all fields combined Building empathy in the expert pool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across 

all disciplines

Table 2. Concept categorization according to the paradigm of grounded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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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인과적 조건

분석 결과 용산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건립에 영향을 제공한 주요 인과적 요인으로 ‘클라이언트의 장소애착’을 도

출할 수 있었다. 즉 이 용산구 한강로 부지는 1956년 아모레퍼시픽 창업자에 의해 사업의 기틀을 처음 세워진 곳

으로 1958년 이 자리에 3층 규모의 본사를 처음 지었고, 이후 18년 뒤인 1976년에는 10층 규모의 건물을 준공했

던 장소이다. 이러한 점에서 창업주와 회사는 이곳을 회사의 ‘모태가 된 터전’으로 인식하고 오늘날까지 보전하며 

과감한 투자를 통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의 장소’로 활용하는 등 남다른 장소 애착을 보여준다.

아울러 ‘회사와 클라이언트의 공적 성향’ 역시 신사옥 건설의 접근 태도에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회

사 주력 사업의 성격상 ‘아름다움과 건강으로 인류에 공헌하겠다.’라는 고(故) 서성환(1923-2003) ‘선대 회장의 창

업정신’과 “우리는 화장품이 아니라 문화를 전파하는 기업이다.”를 강조해온 ‘현 오너의 사회공헌 의지’를 사업에 투

영하고자 하였다. 이는 ESG경영이 대두되기 이전부터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라는 공공에 주목했다는 점에

서 오늘날의 가치와도 상통된 측면을 보여준다. 즉 ‘창업주 정신’은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중시하는 후대의 경영방침

으로 이어져, 민간사옥의 건축에서 공공성을 최대한 담보시킬 수 있는 태도를 견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Continued

Paradigm Category Subcategories The main concept

4. Inter-vening 

conditions

1. The mediating role of the ordering party
Respect and efficient decision-making 

on the election plan

Coordinate differences with the goal of implementing 

the phenomenon design election plan

2. Quality control by landscape design 

supervision
Design and construction management

Performs the role of bridge between design 

and construction

3. Operation of the construction 

company's quality control team

Expert consultation, collaboration of 

experts by industry

Looking for quality construction quality collateral 

by detailed construction type

5. Actions and 

interactional strategies

1. Field simulation
Reflects domestic and field-oriented 

understanding

Decrystallization of several species in accordance 

with environmental conditions

2. Detailed drawing after inspection of 

physical model production

Check materials and specifications, 

improve details
Coordinate opinions on design changes

3. Thorough preparation and 

construction

Soft landscape
Pre-site inspection, rooting, pretense, contract 

cultivation, etc.

Hard landscape
Artisan technicians participate and discover 

precision construction equipment

6. Consequences 1. An excellent evaluation

The public environment
Recognition of works in architectural and 

landscape field at home and home

The private environment
Securing publicity and maintaining satisfaction with 

internal workers

Figure 3. Paradigm model of AmorePacific H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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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맥락적 조건

용산 아모레 퍼시픽 신사옥의 건설과 관련된 맥락적 조건들을 범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근래 용산 지역은 

거대도시 서울에서도 개발의 압력이 급속도로 팽창된 지역이었다. 즉 용산미군부대 이전이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용산(국가)공원 계획이 진전되었으며, 이에 발맞춘 주변 지역의 재정비와 도시개발이 요청되고 있었다. 이렇듯 ‘용

산지역의 개발여건 성숙’은 그동안 억눌려왔던 ‘지역발전의 요구’를 분출시키는 계기가 되었는 바, 대상지 일대는 

지구단위계획상의 ‘특별설계구역’의 위상을 점하였으며, ‘민간의 참여를 지지하는 지역개발이 장려’되는 분위기가 형

성되었다. 이렇듯 용산 아모레퍼시픽 신사옥은 지역 일대의 정비가 요청되는 시점에서 이 새로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맥락이 형성된 것이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클라이언트가 창업주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지구단위재정비 등

의 과정에서 오랜 기간 내부계획안을 보완, 수정하면서 개발의 적기를 모색해 온 태도를 견지한 결과7)로 이해된다. 

3.3 주요 현상

전술하였듯 클라이언트는 신사옥 건설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기업문화와 부합되는 독창적 디자인을 

원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지명 현상공모’를 추진했으며, 그 당선작인 DCA 디자인의 철학과 세부 계획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지지했다.8) 건축과 조경이 합일된 당선안의 강점을 믿고 신뢰한 이러한 태도는 일반적 입찰방

식과 달리 ‘해외 디자인의 이해, 당선안에 대한 별도의 기술 제안, 공사 기간과 시공 능력, 가격’ 등을 종합심사

평가하는 기술 가격 제안 입찰방식을 채택케 하였다. 고급 난이도가 복합된 공모제안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 우

수 건설사의 선점하기 위한 이러한 선행조처는 결과적으로 공모 이후 4년여의 세부설계 수행과정에서 설계와 시공

간의 상호 의견이 충분히 조율될 수 있는 기초적 토대로 작용했다. 더불어 발주처와 DCA는 국내 로컬 설계사들과

의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구축하였다. 즉 발주처 쪽의 건설관련 전문가 그룹, 책임 설계자로서의 

DCA, 국내 로컬 파트너로서의 건축과 조경설계사, 조경 디자인감리자, 시공자 등이 참여하는 협력실무팀(task 

force)을 형성9)하고 이를 정기, 부정기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이 작동했던 요인을 유추하면 다음과 같다. 사실 건물 내 세 곳의 대규모 중정을 제안한 현상설계 

공모안은 본질적으로 건축과 조경 간 개념을 공유하며 이를 관통하는 설계언어로 일체화하는 통합적 설계

(integrated design)의 성격을 보유한다. 즉 건축과 조경이 일체화되는 중정 공간의 품질이 건축의 품격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직이었으며, 이러한 측면은 책임 설계사인 DCA가 국내 시장에 어두운 측면을 고

려할 때, 더욱 절실한 상황이었다. 

3.4 중재적 조건 

신사옥 설립을 위한 과정에서 현상공모 당선자의 의사결정 없이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발주처의 공

모 당선안의 존중’이 중요한 중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아울러 발주처는 시공구현의 과정에 있어 MA회의 이전에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자문받고, 이견 사항은 공정 주간공정회의와 분야별 설계회의를 통해 이슈를 점검하고 다

시 논의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재점검, 토의되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의견조정과정을 거쳤다. 

한편 전술한 협력실무팀 운영에 있어 국내 로컬 조경설계사는 조경디자인 감리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하였으

며, 이 제안이 수용되어 상주 조경디자인 감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즉 DCA와 조경설계사의 디자인 

변경 사항이나 시공사의 이견은 조경디자인 감리의 중재로 정리되고 다시 워크샵의 피드백 과정을 통해 해결하였다
10). 이처럼 조경디자인 감리의 역할11)은 본 사업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시공사의 품질관리

팀 구성’ 역시 중재적 요인에서 중요했음이 파악되었다. 즉 시공사에 의한 품질관리팀 조직은 시공사 및 협력업체

의 분야별 기술자 중 선별하여 감리 분야별 담당자 책임관리 체계와 연계되도록 하였다. 

3.5 전략과 상호작용

신사옥 건설과 관련하여 수반되거나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상호작용은 주로 다음과 같다. 즉 공

무, 설계, 시공 업무를 분업화하되, 상호 유기적으로 조직될 수 있도록 전사적 사업관리(ERP)시스템12)을 통해 업무 

내용을 상호 열람하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였다. 또한 계획안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모 당선안에 대한 

이견조율을 시행한 바, 대표적 사례로 5층 옥상의 식재수종 변경을 거론할 수 있다. 

즉 공모당선자인 DCA는 중정부의 수목으로 한국적 아름다움의 상징하는 대형 소나무의 군락식재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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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전문가의 일조 시뮬레이션(Figure 3 참조)의 검토와 수목생리학 전문가

의 자문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간헐적 양지에서 생육이 가능한 청단풍으로 수종 변경을 하였던 상황13)은 인터

뷰 내용에서도 자주 등장하곤 하였다.

아울러 많은 경우의 판단과정에서 실물모형 제작 후 세부 시공도면을 작성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즉 ‘실물 모

형제작을 통한 확인 후 최종적 의사결정’이 일반화되었으며, 이때 모든 디테일이 체크되었다. 이렇듯 ‘실물 척도의 

모형제작을 통한 현장감(sense of realism)의 확인’이 크게 주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실물 크기의 모델 제작은 

디테일 구현의 측면에서도 효과적이었으며, 특정 공간에 적합한 스케일을 미리 체험하고 도면에서 미처 파악하기 

힘든 스케일감을 확인하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도면과 현장의 차이를 보정하는 측면에서도 유

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작업은 중정 내 화강석 판석 포장 구조 형식의 대안 공법인 페데스탈(pedestal) 

공법의 검토 결정14), 소포석의 규격과 형태 디자인15) 등 공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Figure 4, Figure 

5 참조).

a: Pedestal & granite stone connection mock-up b: Pedestal column connections mock-up c: Pedestal structures mock-up

d: Granite plate stone joint details mock-up e: Pedestal and granite plate stone mock-up f: Pedestal vibration, noise test

Figure 4. 5F rooftop landscape granite plate stone, pedestal mock-up

a: March, AM 11 b: June, AM 11

c: September, AM 11 d: December, AM 11

Figure 3. 5F analysis of sunlight on roof landscape 
Source: Autodesk Revit 2015 BIM Program 3D View,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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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상 환경이 방대하여 실물모형을 제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축소모형을 통한 검토를 시행하였다. 이는 

5층 중정의 전체적 경관을 고려한 조경수의 배치가 대표적인 사례였다. 즉 이곳의 배식을 위한 청단풍의 경우, 수

차례 수목 농장 방문 후 선발하여 가식장에 확보한 수목 개체별로 나무 조서를 만들고, 그 형태를 심볼 이미지로서 

도면화하여 데이터 베이스화하는 등의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이들 청단풍의 이미지를 조합하는 배식 대안

을 모형을 만들어 점검한 후 배식하였다16)(Figure 6 참조). 또한 시공단계에서는 ‘일일 품질관리 회의’ 방식을 채택

하여 식재와 시설물 및 구조물에서의 요구되는 공정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였다. 즉 결정된 수목은 사전 뿌리돌림, 

가식, 정식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관목과 지피류, 잔디 등도 전량 계약재배를 의뢰하고 주기적인 농장 점검을 통해 

‘철저한 품질관리’를 꾀하였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장비와 이를 뒷받침하는 장인기술자의 활용17)에 있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기능했다. 즉 옥

상에 대교목 식재를 위해서는 타워크레인과 백호우가, 1장에 240kg에 달하는 화강석 판석과 성인 2명(약 140kg으

로 추산)의 무게를 지지할 수 있는 구조가 요구되어 이동 시에는 특수장비인 겐트리 크레인에 흡입판이 부착된 양

중기를 제작하여 아연도 각관의 페데스탈(pedestal) 구조를 적기 시공하였다.

3.6 결과

현장 시공 이전에 충분히 사전 검증과 전문가 간의 소통을 촉진시킨 상기의 노력들은 환경의 품질 향상을 꾀하

면서도 현상공모안이 큰 수정 없이 구현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으며, 건설환경에 대한 국내외의 많은 수상실적은 

환경 품질에 대한 인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발주처 역시 이에 만족하여 준공 이후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 ‘New 

Beauty Space’라는 방대한 양의 건설지 2권을 출간해 관련기관과 단체에 배포하고 홍보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아모레 퍼시픽 신사옥은 고유의 독특한 정체성(identity)과 긍지를 확보하였으며, 특히 민간사옥 저층부에서 공공성

을 제고한 측면에서 시민 대중에게 사랑받는 환경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인터뷰 시 내부인들 대부분이 신사옥

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낀다는 의견을 주었듯 만족도 높은 근무환경으로 평가되고 있다.

a: Durax pavement design mock-up b: Durax pavement & Curb Bench mock-up c: Completion

Figure 5. Durax pavement curb bench mock-up 

b: Tree form sketch c: Model tree production d: Tree distribution drawing

a: Green maple tree report e: Model planting distribution f: Actual planting work g: Completion

Figure 6. 5F process of making and implementing a multi-ganning green maple model for roof landscape(2017)



근거이론을 통해 본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조경의 함의

92｜한국조경학회지 제 50권 6호(통권 214호)

4. 결론 및 시사점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조경이라는 특수해를 해석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발견되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분야 간 효율적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대개의 건설 현장에서 건축, 인테리어, 토목, 

설비, 전기, 조경 등이 분야별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여러 분야가 공유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은 

발주처, 감리단, 시공책임자 간의 협의와 조율 정도를 통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본 사례는 공사비 

위주로 시공사를 선정해 온 이제까지의 발주 관행과 달리, 전문성과 특수성 측면에 비중을 두어 시공 준비단계에 

시공사를 선정하였다. 또한 이 단계에서 조경 디자인감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상기한 관련분야 전문가협의체의 일

원으로 역할을 수행케 한 점이 주목된다. 이렇듯 본 사례는 발주처, 책임 및 전문분야의 로컬 설계사, 일반 감리와 

조경 디자인 감리, 시공사 등이 모두 참여하여 공동의 목표를 위한 분야 간 협력 실무팀(task force)을 구성하고 운

영하여 효율적 의사결정과 작업수행을 가능케 한 점이 돋보인다. 

둘째, ‘설계와 시공에 대한 통합적 인식과 함께, 기획과 계획 설계로부터 시공구현까지의 연속성(continuity to 

construction) 확보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주목된다. 해외의 수준과 견주어지는 국내 조경설계에 대한 평가와 달

리, 많은 환경의 최종적 완성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국내 조경 실무에서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어 상호 소통하

지 못하는 업역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조경설계업체는 디테일에 대한 고

민과 투자보다는 큰 개념과 시각적 효과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상기한 측면은 설계와 시공이 통합된 이교

원의 조경방식을 토탈 디자인방식으로 언급하면서 높은 완성도와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다

라고 언급한 내용(Seo et al., 2007)과도 시사점을 공유한다. 즉 근거이론을 통해 분석한 본 사례는 건축과 조경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공모안의 구현을 위해 건축과 조경이 개념을 공유하면서 협력했던 내용을 보여준다. 아울러 본 

연구 중 ‘설계 시공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거론된 다수의 장치들은 작금의 현장실무 결과의 질적 제고를 위한 유

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조경 디자인 감리의 운영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많은 경우, 설계는 현장의 세부적인 상황 

전부를 고려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현장 상황은 유관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기도 한다. 따라서 조

경디자인 개념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분야 간 협의와 조율 그리고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렇듯 

설계와 시공의 종합적인 코디네이터로서의 조경디자인 감리의 임무가 막중하지만, 현행 법령상의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교호수공원, 경의선숲길공원의 연남동 구간 등에서는 설계사나 발주처의 

자발적 의지로 조경디자인 감리를 시행함으로써 호평받는 공공환경을 확보한 사례가 분명히 존재한다. 본 아모레퍼

시픽 신사옥 역시 조경디자인 감리가 총괄적 코디네이터 역할을 톡톡히 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우수한 품질 확

보를 위한 조경디자인 감리의 필요성은 다양한 경험을 통헤 논증되는 바, 선도적으로 현상공모사업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에서부터 제도의 도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양질의 품질을 담보하는 다양한 수단의 강구’가 요청된다. 본 사례 역시 구현할 환경의 사전점검과 평가

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거론하였다. 실물 척도로 제작 가능한 대상의 경우 샘플 모형(mock-up)이 이미 오래전 이

교원 조경의 방식과 유사하게 이루어졌으며, 식재와 같은 큰 스케일에서는 축소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이 강구되

었었다. 이들은 관련협의체의 운영 시 설계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공유케 하는 매개체이자, 이후 상세도의 기

초로서 기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표준화, 규격화, 다양화, 소량화라는 조경의 속성을 극복하기 위한 장인정신

(craftmanship)의 고양을 위해서도 절실히 요구되는 덕목이라 할 수 있다.

이상 본 연구는 민간영역에서의 조경이 관련분야와의 유기적인 관계 설정과 더불어 시공 품질관리를 위해 요구

되는 매커니즘을 다루었다. 다양한 공종과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면서도 전통적인 업역 구분이 모호해지

고 있는 오늘날 현대조경에 있어서는 관련분야 간의 네트워크(network)를 조정하는 코디네이터(coordinator)로서의 

조경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향후 실무 현실을 대변하는 현장 중심적 사례연구의 축적을 통해 관련 

제도와 행정의 개선, 그리고 조경설계와 시공의 품질 향상을 통한 업역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한다.

주 1. 한국 조경시공의 연구경향을 다룬 Cho(2003)와 (사)한국조경학회가 태동기로부터 2008년까지의 상황을 통찰한 조경백

서(Cho et al.(2008)의 내용 중 조경실무에 관한 주된 문제의식은 ‘설계와 시공 간의 간극’에 대한 이슈였다. Lee et 

al.(2000) 역시 설계 시공과정에의 불합리성과 상호정보교류 오류 등으로 발생하는 시공의 품질 저하와 시행과정에서

의 불필요한 마찰을 지적하였다. 반면 Seo et al.(2007)은 설계 시공이 유기적 조직화와 정합성 확보 방안으로 토탈디

자인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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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 용산 아모레 퍼시픽 신사옥은 세계본사(Amorepacific Grobal HQ)로도 지칭되며, 도시 건축에 관한 최고 권위의 국제

단체인 세계초고층도시건축학회(CTBUH)가 주최한 ‘2019 CTBUH 어워즈’에서 국내 최초로 2개 부문 대상(winner)과 

1개 부문 우수상(excellence)을 수상했다. 국내적으로는 2018년 제21회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제41회 한국

건축가협회상, 제37회 서울시 건축상을 각각 수상했다. 조경에 대한 평가도 매우 긍정적이어서 2019년 국제조경가연맹

(IFLA)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문화도시경관부문 우수상(Honourable Mention), 2018년 대한민국조경문화대상 정원부

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제9회 인공지반녹화대상 옥상정원부문 환경부장관상, 2019년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

나인 IDEA(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s)의 본상, 2020년 서울시 환경상 조경생태분야 최우수상 등을 각

각 수상하였고, 한국조경이 50주년을 맞으며, 조경전문가 303인이 현대 한국조경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선정한 50선 중 

민간부문 1위를 차지하였다. 

주 3. 2009년 발주처 내부의 마스터플랜이 가시화되면서 건축 도시 분야의 국내 전문가들과의 수차례 자문과 토론을 거쳐 

49명의 해외건축가에게 공모 참여 의향을 묻는 초청장을 발송하였고, 최종적으로 영국의 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

(David Chipperfield Architects), 스위스의 바움슐라거 에벨레 아키텍톤(Baumschlager Eberle Architekten), 오스트리아

의 델루간 마이슬 아키텍츠(Delugan Meissl As-Sociated Architects), 독일의 사우어브루흐 후튼(Savertruch Hutton), 

국내의 매스스터디스(Mass Studies)의 5개 업체를 선정하였다. 공모대상 선정은 수행 프로젝트를 피상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사안은 아니었다. 대표이사를 비롯해 건축설계 전공교수 2인이 직접 유럽 현지 사무실을 찾아가 미팅을 하고 

수행 프로젝트를 방문하는 등 신중한 검토 끝에 이뤄진 결정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5개 사

의 건축가를 한국으로 초청해 발주처의 주요 건축물과 용산 현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주 4. “백자에는 조용히, 그러면서도 당당히 빛나는 아름다움이 있다” “노골적으로 한국적인 미를 표방하는 건물이 아니라 

그 본질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Lee and Bae, 2021)

주 5. “이 건물의 건축적 키워드는 연결(connectivity). 즉, 자연과 도시, 지역사회와 회사, 소비자와 임직원 사이에 자연스러

운 교감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사옥이다.”(https://biz.chosun.com).

주 6. 심층 인터뷰의 진행을 위한 주요 질문사항으로는 1) 프로젝트 기간 당시 소속, 직책, 주요 업무 및 참여기간, 조직구성 

2) 건축설계사(DCA), 발주처(AP), 조경설계사와 조경설계감리의 관계구조와 역학관계상의 긍정적 부정적 요소와 의

견 전달 방식 3) 설계과정 상의 주요 이슈 4) 이슈 발생 시의 해결절차 5) 구현된 조경설계에 대한 평가 6) 조경 

work-shop, mock-up 내용과 과정 7) 총괄적 문제점과 아쉬운 점 등이었다. 

주 7. 급변한 도시화의 맥락 속에 아모레 퍼시픽은 2001년 용산구 지구단위계획재정비 계획에 따라 ‘태평양 부지 특별계획

구역 지정으로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10여 년간의 준비를 통해 ‘전략적 개발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13년 2월 아모레퍼시픽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얻고 본 사업의  법적 실질적인 사업시행자로서 본격적으

로 사업에 돌입한다.

주 8. 실무자의 심층 인터뷰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사내 실무자들의 의견보다 DCA의 디자인 의견을 최우선시하고 신뢰하

였다.”라는 내용이 자주 언급된 바, 이는 빠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되었다.

주 9. 한국 조경의 효율적 구현과 소통을 위해 준공 2년 전부터 2달에 1회로 시작해서 준공 1년 전부터는 2주에 1회 주기적 

워크샵(workshop)을 진행한 바, 이때 이견에 대한 ‘목업(mock-up) 및 모형제작,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견을 조정하였

고 DCA의 이해와 승인 후 상세도(shopdwg)를 작성하고 환류(feedback)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저감하였다 이렇듯 

설계사, 조경디자인 감리, 시공사, 협력업체가 모이는 ‘조경 TF 조직구성’을 통한 '유기적인 의사결정'과 '공정과 품질을 

위한 워크샵'은 주요 소재인 노출 콘크리트를 활용한 시설물과 구조물 등의 세부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지속되었다. 즉 

아모레퍼시픽의 품질관리를 위해 기술자 집단은 ‘통합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유관부서 참여 및 소통의 워크샵’을 주관

하였다. 이때 ‘전문성을 지닌 기술자의 협의과정’을 통해 ‘실물모형 제작 및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workshop 과정이 ‘마냥 좋았던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존재하였다. 실물모형(mock-up)과정 준비 기간 및 국내 

workshop 후 해외 DCA의 본사에서 내부적으로 디자인이 결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결과 의

사결정이 늦어 공사기간이 촉박했던 것 역시 사실이다. 그렇지만 ‘책임자에 의한 시공 품질의 사전 판단 및 운영’으로 

짧은 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좋은 품질을 확보할 수 있었다. 아울러 ‘관계자들의 프로젝트 이해’가 높아 가능했던 이러

한 과정은 공사과정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이슈 해결책 제안’을 촉진하는 계기를 생성하여 프로젝트 진행에 대

한 이견은 대폭 줄어들었다.

주 10. 디자인 컨셉은 DCA에서 제안하고 로컬 건축 및 조경설계사와 협의하여 설계안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아

모레퍼시픽 조경책임자(B)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디자인 컨셉 결정에 굉장히 오랜 시간의 고민과 협의가 소요되었

다고 한다. 반면, 실시설계는 그 시간에 비해 짧은 시간이 주어졌다. 이는 조경설계에서 디자인 컨셉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측면을 보여준다.

주 11. 발주처의 건축책임자 A는 다음과 같이 조경디자인 감리의 투입을 증언하였다. “설계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 시공의 

일괄적 진행을 위해 조경 감리와 더불어 조경 디자인 감리를 영입하여 설계에서 시공으로 구현되는 일련의 과정을 

워크샵과 목업(mock-up)을 통하여 섬세하게 다듬는 과정을 수반하였다. 이렇듯 ‘시공 구현’을 위한 조경 디자인 감

리를 선발하여 설계에서 고민한 디자인 구현을 관리하였다.”

주 12.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란 기업 내 생산, 물류, 재무, 회계, 영업과 구매, 재고 등 경영 활동 프로세스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관리해 주며, 기업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새로운 정보의 생성과 빠른 의사결정을 



근거이론을 통해 본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조경의 함의

94｜한국조경학회지 제 50권 6호(통권 214호)

도와주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또는 전사적 통합시스템을 말한다.(Noh and Cho(2010))

주 13. 실시설계 단계에서 DCA와 건축주는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대표 수종이며 한국인의 기개를 상징하는 소나무를 제

시하였고, 이에 건축주는 창업주의 기념수 이식을 제안하였다. 반면 시공사는 녹지 폭(6-11m)과 생육토심(5m)상 문

제가 없으나, 일조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즉 남동향인 5층 옥상의 사계절 일조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오

전 2-3시간 정도 채광이 되고, 그나마 일출 방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다. 이후 중정의 식재는 수목 생육환경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됐고, 설계사와 건축주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주 14. 당초 설계는 건축 구조물 위 쇄석 4cm를 포설하고 평탄화한 후 가로, 세로 1m 35cm, 두께 5cm, 중량 240kg의 화

강석 판석을 놓는 공법이었지만, 쇄석에 대한 평탄성 확보, 우천에 따른 빗물 유입으로 인한 부등침하, 판석과 판석 

사이의 불규칙적 단차에 따른 이용자 불편 문제 등이 지적되어 대안 공법으로 페데스탈(pedestal) 공법이 채택되었다.

주 15. 소포석은 로마 시대부터 사용한 자연 소재로, 신사옥 외부보행로에는 폭 6cm-10cm, 높이 12cm의 불규칙한 돌을 다

듬어 사용했다. 이는 잔잔함과 소박함, 정성의 깊이를 느끼게끔 하기 위한 조처로서, 보행자의 편안함을 위해 거칠지 

않는 느낌의 버너 마감의 표면을 적용했다.

주 16. 인공지반에서 생육조건을 견디기 위한 수목의 준비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2016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발주처, 

설계감리, 조경설계사. 시공사가 동행하여 청단풍(Acer palmatum Thunb)을 대량 보유한 농장을 수 차례 방문했으나, 

수형, 수피, 규격, 다간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수목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후 2016년 3월 충청남도 태안군 인근 농장

에서 설계 개념과 부합되는 다간형 청단풍을 잠정적으로 확보하였다. 하지만, 계절상 청단풍 잎 색깔 확인이 어려워 

4개월간 모니터링을 한 후, 2016년 7월 최종 확인하여 근원경(R)15에서 40까지의 76주를 선정하고 인력 뿌리돌림 

작업을 시작했다. 또한 5층 옥상조경의 식재설계를 위해 1/100 스케일로 모형을 제작하였다. 이를 위해 수목 개체별

로 세부규격의 정보를 담은 대장을 작성했으며, 1주씩 그림(일러스트)으로 담았다. 이후 전문 모형 수목 제작업체에 

의뢰하여 농장에서 그린 그림에 따라 번호가 달린 76개 수목 모형을 제작하였다. 배식도는 조경설계사, 시공사에서 

각각 상세안(shopdwg)을 제안했는데 조경설계사는 규격조사에 따른 규격을 보고 식재 배식을 했고, 시공사는 번호가 

부여된 모형 수목을 보고 시행했다. 결과적으로 규격에 따른 배식보다 가지가 뻗은 상태, 수간의 기울기 등을 감안한 

수목의 형태에 따른 배식이 좀 더 현장감 있고 조화롭다고 판단하여 5층 옥상조경에는 시공사에서 제안한 세부안의 

모형으로 식재했다.

주 17. 인터뷰 시 발주처 관계자(A)는 5층에 시설된 수경시설(water feature)을 두고 “선과 선이 만나는 화강석 판석의 절단

은 장인 기술자의 손이 아니면 만들어 질 수 없는 시공이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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